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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6월 성모신심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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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성심은 성모 마리아의 기쁨과 슬픔, 미덕, 순결함 등 성모 마리아가 지닌 내
면적 아름다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모성심은 예수 성심과 긴밀히 결합 되
어 하느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모성애, 인간들을 향한 연민을 가리
킵니다.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聖母聖心)은 17세기 성 요한 에우데스에 의해 성모 성
심에 대한 공경이 시작되었으며, 1805년, 교황 비오 7세가 성모 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
여 1855년부터 성모성심에 대한 
고유미사가 집전되었으며, 1857
년에는 고유한 성무일도 경문도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성
모 성심을 표현할 때는 마리아의 
일곱 가지 비애와 비통을 나타내
고자 일곱 자루의 칼에 꿰찔린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1.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
서 훗날 마리아가 예리한 칼
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이
라고 예언한 일 

2. 헤로데의 눈을 피해 온갖 고
생을 하며 이집트로 피난 간 
일 

3.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
렘 갔다가 소년 예수님을 잃
어버린 일 

4.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고통 
5.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숨을 거둔 것을 본 고통 
6.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고통 
7.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 묻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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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마리아는 읽고 듣고 본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얼마나 그의 믿음이 
자라고 공로가 쌓이고 지혜가 밝아졌으며 사랑의 불꽃으로 타올랐는지 모릅니다. 
과연 마리아는 천상 신비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에 충만하고 성신으로 풍요해졌으
며 하느님께로 인도되면서도 스스로는 겸손한 모습을 지니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가장 낮은 데서 가
장 높은 데로 들어 높이고 빛나는 모
습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이 분명합니
다. 성령이 내재하시며 가르치시는 대
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동정녀의 마음은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따라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내적으로 믿음을 위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외적으로도 육신의 봉사를 다하였
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몸소 거처하
실 교회의 집을 지으시면서 계명을 지
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겸손의 규범
과 영신적 봉헌의 모범을 지극히 거룩
한 마리아 안에서 발견하도록 섭리하셨
습니다.

 신자 여러분, 마리아를 본받으십시오. 영신적으로 깨끗해지고 죄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마음의 장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
느님께서는 일보다 마음을 중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상의 노력으로 이성을 초월하여 하느님만을 섬기든지 덕행을 
쌓고 권장되는 활동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든지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뜻에 맞는 영식적 봉헌이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마음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 마음의 장막으로 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 라우렌시오 유스띠니아노 주교의 강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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